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수사”
대검찰청, 휴켐스 전무 최모씨 체포 … 농협관계자도 임의동행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월15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로비해 농협 자회사인 휴

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휴켐스 전무 최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휴켐스 매각업무

를 담당했던 농협 신모 팀장과 실무자 등 2명도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농협 관계자를 체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연차 회장의 최측근이자 휴켐스 인수 후 첫 대표를 맡았던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도 전격 체포했

다.

검찰은 정승영 사장을 상대로 휴켐스 인수과정을 캐묻는 한편 2005년 건설시행기업인 D사의 대표로 재임하

면서 회삿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개발이 경남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용 부지를 시행사인 K사와 D

사에 팔아 양사가 300억원대 이익을 남겼는데 박연차 회장의 위장회사가 아닌지 수사해 왔다.

검찰은 정승영 사장이 2005년 D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D사의 자금 중 수 천만-수억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승영 사장에게 건너간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회장은 K사와 D사의 실소유주는 같은 인물로 해외에 도피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의 실체를 상당부분 규명했다고 보고 박연차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거래했는지와 함께 휴켐스 헐값인수 의혹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휴켐스가 태광실업에 저가 매각된 것은 아닌지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적

정 매매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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